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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RISE와 글로컬대학 30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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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RISE and Glocal University 30 Polic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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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에 비해 지방대학은 큰 감소를 보이는 등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대학의 약화는 지역 소멸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RISE와 글로컬대학 30 정책을 내놓았다. RISE는 지방자
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글로컬대학 30은 대학 경쟁력 향상과 지방대
학 육성을 목표로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인프라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
과 정주여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 지역혁신 주체
간의 협업과 지원체계 구축, 학문 분야의 균형 발전,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지방대학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체 유치와 지역인프라 개발, 소외된 학문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Abstract  Compared to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universities are showing a large 
decrease and facing a crisis. These problems are related not only to education but also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disappearance of the region. Therefore, a policy that nurtures local universities is 
necessary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oposed a policy called the 
'Glocal University 30' with RISE. RISE establishes a system in which local governments support 
universities and link them with regional development, while 'Glocal University 30' aims to improve 
university competitiveness and foster local universities, simultaneously pursuing region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rough these policies, local universities can 
receive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infrastructure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is expected to help develop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 settlement conditions. Additionally,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promote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by fostering 
universities with world-class competitiveness in regional specialized fields. However, to achieve this, 
tasks such a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suitable for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establishing collaboration and support systems among regional innovation actors, balanced development
of academic fields, and preparing stable financial support measures for universities remain.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local 
university policies, expansion of autonomy in sustainable university financial management, the attraction
of businesses to preven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development of local infrastructure, and active 
support for neglected academic fields. Through this,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local university policies
will be possible.

Keywords : RISE, Glocal Universities, Reginonal Development, Nurturing Local Universities,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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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현안 중에 가장 큰 위
기로 인식되는 것이 지방대학 운영의 어려움이다. 이는 
2011년과 2021년의 신입생 충원율을 비교했을 때 수도
권 대학은 0.3%만 감소했지만 지방대학은 6.8%나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1]. 

지방대학의 존폐 문제는 비단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문화 인프라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과도 직결된다[2-6]. 오랜 기간 수도권
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지역 불균형 현
상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지역의 위기를 야
기하고 있다[7,8]. 

예컨대 부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제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이 취약하여 제조업 청년고용이 전국대비 악화되
었다. 여기에 더해 청년인구의 유출과 더불어 고학력 청
년층 일자리의 양적·질적 불일치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의 증가는 청년 취업률을 약화시키는 복합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9]. 이러한 추세는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
가 전체 인구를 50%를 넘어섰으며 비수도권 청년의 수
도권 이동은 1차적으로 대학 진학단계에서 유출되고 나
서 구직단계에서 2차적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통
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0,11].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교
육을 받고 지역산업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산업체
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
된 인재가 지역산업체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함으로써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상적인 지역 
발전은 해당 지역의 산업체나 교육기관을 비롯한 인적·
물적 자원과 고유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달성된다[3,12]. 
따라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했다. 노무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접근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지
역대학의 특성화, 지역 우수 인재 유치지원,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
방대학 육성방안으로 지방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 등의 
중점과제를 발표했다[12].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에서 
수행된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가균형발
전위원회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2]. 

그러나 과거 정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 산업기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저조한 취업률은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3]. 

2022년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
과 지역 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자체-대학-지
역기업이 연계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한 대표
적인 정책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와 글로
컬대학 30이다. 

정부는 이 두 정책의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전면적 체질개선, 통합적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혁파, 지역과 대학의 상생 등을 강조하면서 
RISE와 글로컬대학 30을 통해 지역 난제 해결, 지역 정
주여건 개선, 지역 혁신과 발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정부들의 지방대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RISE와 글로컬대학 30의 추진전략과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지방대 정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
는 과거 정책의 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
운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행효과와 분석,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작용 분석 등 다양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2.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2.1 과거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을 전망하기 위해 먼저 과거 정

부의 지방대학 정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지방대학 정책에 대해 역점사업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
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목표는 지방대
학이 지역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들 간의 유기
적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이하 누리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누리사업은 지
방대학의 교원확보와 신입생 충원, 학생 취업률 제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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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역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되지 못한 문제, 산학협력에
서 실질적 협력의 미흡, 중복 재정지원의 문제 등이 드러
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집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발전을 연계시키는 지역대학 육성정책을 시행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들이 
지역대학에 포함됨에 따라 오히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이 감소하여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8].

이후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더불어 대학
의 특성화를 강조하면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
라 구축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미 수도
권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률, 학생충원율 등의 정량지표를 활용한 대학 평가는 지
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13].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지역혁신체계에 주목하여 지자체
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런 측면에
서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지역-대학 혁신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제안
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대학
혁신과 더불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
폼모델이 등장하였으나 기존 사업평가의 방향성과 관행
을 따르는 상황에서 혁신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 

2.2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시행된 지방대학 정책

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혁신과 발전을 통한 지역난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
학 육성을 목표로 RISE와 글로컬대학 30 등 새로운 지방
대학 정책을 제시하였다.

2.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

과 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정책으로 RISE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RISE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

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RISE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
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이를 위해 우선 7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운영
(2023~2024)하여 이들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RISE를 도입할 계획이다. 

RISE는 대학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자
체가 주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원하
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지역인재양성→취·창업
→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대학을 지
원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차원에서 지역 수요에 대
한 반영이 필요한 산학협력,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등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참여
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2조원 이상)
를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지자체의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교육부의 주
도로 각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방식에서 각 시·도에 대학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기관(비영리법인)을 지정
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함으로
써 대학지원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2023년 7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2024년 
기반조성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의 RISE 시행을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7개 지역이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
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① RISE 추진과 지
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할 대학지원 전담부
서를 설치하고 ②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전담할 기관으로 RISE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③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계획
(2025~2029)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7월까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추진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컨설팅 및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지역별 RISE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14]. 

2.2.2 글로컬대학 30
우리나라의 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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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은 지방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특히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RISE 이외에 글로컬대학 
30 정책을 발표했다[15]. 이 정책은 국가와 지역, 대학 
경쟁력의 동반 상승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과 간, 대학-
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허물기와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의 파트너십 구축, 대학-지역의 글로벌 수준의 동
반성장 모델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컬대학 
30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에서 상향식 
혁신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위해 
소수 사업단 중심의 프로그램 기반 지원 방식에서 대학 
단위의 전략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한 사업별로 예산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칸막이형 예산
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적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의 과감
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대학이 혁신에 집
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
속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토대로 대학혁신 추진전략을 지원
전략 혁신과 대학 구조 및 운영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먼
저 지역별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대학
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 특
화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이 희망하는 혁신
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1개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범부처-
지자체-산업계가 대학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부처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투자확대도 유도할 예정
이다. 이밖에 산업계의 우수인력을 글로컬대학 교원으로 
파견하여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산학협력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의 협
력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글로컬대학 30의 대학 내부 구조와 운영의 혁신은 대
학이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지역산업과 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혁신 방향을 설
정하고 대학의 안팎뿐만 아니라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
물어 운영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사회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부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
는 대학 거버넌스의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과와 학과, 대학과 대학 또는 대학과 산업체에 공동 소

속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JA(Joint Appointment)교원제
도, 교원승진 및 인센티브 재설계, 무학과 제도, 융합전
공, 자기주도설계 전공, 복수전공 활성화 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글로컬대학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5년 지
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한다. 이처럼 글로컬대학 30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
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모
델을 만들어 새로운 대학지원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15].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위해 6월 1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혁신기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신청 
가능한 대학인 166곳 중 65.1%인 108곳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16]. 이들 중 통합 추진모델, 지역 특화 산업, 
교육혁신, 연구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 및 고도화 지
원 등을 강조한 15곳이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자체와 지역산업체와 함께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층평가를 거쳐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17].

3.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3.1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전망
과거부터 정부는 꾸준히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2]. 이에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대 정책으로 교육부 주도의 고등교육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
략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의 지역혁신,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
원하도록 하는 RISE와 국가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의 동
반 상승을 목표로 대학 혁신의 모델로 글로컬대학을 추
진하여 지역혁신과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현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기
대는 다음과 같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9호, 2023

364

우선 RISE의 시행으로 지역 대학은 지역 특성에 부합
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대학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관내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자체, 대학, 산업체 간의 
협력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반을 다져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 기업과의 협
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 30 또한 지역의 산업과 사회 연계 특화 분
야에 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
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ISE는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컬대
학은 더 나아가 대학의 연구 및 교육능력 강화를 통해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이 두 정책을 연계
하여 시행할 경우 가지는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강화로 대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주
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둘째, 지방대학에서 양성된 지역의 능력있는 인재들
이 지역산업체와 기관에서 활약함으로써 지역의 인재유
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가 글로벌 시장에
서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경제적 가
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두 정책의 연계는 
지역 발전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
과거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RISE

와 글로컬대학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
었고[2,8,12]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
축, 지자체 차원의 관내 대학 지원 육성, 대학재정지원사
업 방향의 재설정 등이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2,3,11-13]. 따라서 과거에 추진되었던 비슷한 정책들
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성
공적인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과제로 우선 지방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
려한 재정지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
은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3,12]. 획일적인 지원과 평가기준은 대학들을 무
한경쟁 속에 몰아넣어 지역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교
육자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8,12]. 따라서 
RISE와 글로컬대학 정책이 지역혁신과 특성화를 통한 경
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대학별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지표, 교육과정의 자
율적 설계 등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대
학의 특성에 따라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재량권 확대도 고려할 만하다[3]. 이처럼 지
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각 지역
의 지방대학들이 고유한 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
역산업,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지자체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체계와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11,18]. 
이러한 협업체계는 대학 입장에서는 지역인재를 양성하
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학 내 전문
가들의 사회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여 관내 대
학들의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나 지역기업의 재직자 교육관리, 지방대학-지역산업체 
간 연계 교육에 대한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지역의 기업체
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11,18].

셋째, 평가와는 별개로 기초학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획일적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대학들은 정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거나 유행을 좆아 학
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경
우 대학마다 비슷한 학과들이 신설되고 교육과정 시스템 
또한 동형화되는 등 대학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높다
[3,4]. 이는 결국 기초학문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영
역이라면 평가와 별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자나 대학교수로 
성장할 수 있는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함으로써 학문생태
계가 균형적으로 유지되어 대학이 기형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국가 경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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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OECD 평균기준에 근거했을 때 열악한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이 재정이 뒷받
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고등교
육 연구자들은 GDP대비 1%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대학재정지
원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8,19]. 따라서 대학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9].

4. 결론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과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방대학에 대해 다양
한 지원을 해왔다[12]. 그러나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산업체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과 지역 소멸의 위기감은 더욱 
가속화되었다[3-6].

현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의 지방대학 정책들과 차별
화된 전략으로 RISE와 글로컬대학 30 정책을 내놓고 이
를 통해 지역과 지방대학의 상생 발전을 꾀하고 있다. 
RISE의 시행은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은 지역 대학
의 인프라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또한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의 협력은 지역 경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
을 통해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글로컬대학 
30도 지역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
력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대학 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역
량부족, 수도권으로의 인재와 산업체 쏠림현상, 특정 학
문분야에 지나친 집중 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도 
남아있다. 이에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
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
항이 선결되어야 한다.

먼저 재정지원에 있어서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야 하며 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효율적인 정책실행을 
위한 협업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지방대학이 인재
를 양성한다고 해도 그에 걸맞는 산업체와 지역 인프라
가 갖춰지지 않으면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지방대학-지역산업체 등 지
역주체 간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대학
과 지역산업체를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화 산업체의 발굴 및 
지원과 더불어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역 인프라에 투
자해야 한다. 셋째, 소외된 학문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
원과 대응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학문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의 산업계에서 활동하여 지역 
공동체가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이루는 선순환이 가능하
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유연한 구조로 
구축되어 서로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상호이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자체와 대
학, 지역산업계가 서로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이해
하고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을 추구하여 지방대학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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